
서     론

붕장어 (Conger myriaster)는 뱀장어목 (Anguilliformes), 붕장

어과 (Congridae)에 속하는 어종으로 우리나라 전 연안, 일본, 동
중국해 등에 분포하고 주로 연안의 모래와 개펄 바닥에 서식하

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서 상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종이다 (Mu et al., 2018).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하는 붕

장어는 성숙한 어미가 7~9월, 12~3월에 산란회유를 한다고 알

려져 있다 (Kim et al., 2011; Ji, 2014). 

우리나라에서 붕장어는 대부분 통발어업으로 많이 어획되며, 
주 조업해역은 산란회유 경로인 남해 동남부해역과 제주 주변

해역이다 (Park, 2001). 2019년 우리나라 연근해 연간 통발어업 

생산량을 살펴보면, 총 47,568톤 중 붕장어 통발어업의 생산량

은 9,819톤으로 약 21%를 차지한다 (FIPS, 2019). 
붕장어의 생태에 관한 국내연구로는 식성 (Huh and Kwak, 

1998; Jeong et al., 2002; Choi et al., 2008), 연령과 성장 (Kim et 
al., 2011) 등이 있으며, 국외연구로는 자치어의 식성 (Shigeaki 
and Kazuya, 2010), 자치어의 생태 (Kuniaki et al., 1987), 연령

과 성장 (Katayama et al., 2002), 성숙과 산란 (Okamura et al., 
2000; Utoh, 2001; Utoh et al., 2003) 등의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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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 Composition of Whitespotted Conger, Conger myriaster in the Coastal Waters of Geoje Island, 
Korea  by Kyung Ryul Kim, Ki Mun Nam1, Kyeong Hyeon Park2, Byong Seob Kim2, Myung Il Han2, Ju Won Kwak2 
and Gun Wook Baeck* (Department of Seafood & Aquaculture Science/Institute of Marine Industry/Marine Bio-Education 
& Research Center, College of Marine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ongyeong 53064, Republic of Korea; 
1Pukyong Marine Life Research Institute, Sacheon 52540, Republic of Korea; 2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Ye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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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et composition of whitespotted conger, Conger myriaster was studied using 
129 specimens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Geoje, Korea from June 2018 to May 2019. The size 
of the specimens ranged from 11.5~22.9 cm in preanus length (AL). C. myriaster was a piscivore 
that consumes mainly pisces such as Engraulis japonicus and Gobiidae (%IRI: 98.4%). Of the fish 
species E. japonicus was the most preferred prey.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considered that Conger 
myriaster has a characteristic of feeding on abundant prey organisms in the study area. The dietary 
compositions of C. myriaster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size classes. These results are 
considered to be due to a lack of specimens and the various size groups were not collected.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thought that immature fishes inhabit the coast of Geoje. As body size of C. myriaster 
increased the mean weigh of prey per stomach (mW/ST) tended to increase (one-way ANOV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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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미 붕장어의 위내용물 조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져 있지만 조사방법, 조사장소 등에서 이번 연구와 차이가 

나타났다. Choi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수심이 약 50~100 

m의 제주동부, 남해동부해역에서 채집된 붕장어를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붕장어는 산란 및 성장에 따라 서식지

를 달리하는 특성을 나타내므로 수심이 약 5~10 m로 이루어

진 이번 연구지역과 비교적 깊은 수심의 근해의 식성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광양만에서 이루어진 Huh and Kwak 

(1998)의 연구는 잘피밭에서 소형 trawl을 이용하여 채집된 붕

장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채집된 개체가 비교적 소형 

개체들이 많이 출현했으며, 이번 연구와 조사해역에서도 차이

가 나 지역과 크기에 따른 섭식양상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거제 구조라

와 망치 연안에 출현하는 붕장어의 위내용물 분석을 통해 먹

이생물 조성과 성장에 따른 위내용물 조성의 변화를 파악하여 

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생태학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재료 및 방법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붕장어는 거제 구조라, 망치리 연안에

서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장구형통발을 이용하여 

매달 1회 채집하였다 (Fig. 1). 어획 조사에는 상업어선 (4.93
톤)을 이용하였고 높이 60 cm, 폭 35 cm, 망목 20 mm, 그물

감은 Td210 9합사로 구성된 장구형통발 90개에 정어리 미끼

를 사용하여 수심 5~10 m에 투상한 후 약 12시간 후에 수거

하였다. 채집된 시료는 실험실에서 전장 (Total length), 항문장 

(Preanus length), 습중량을 각각 0.1 cm, 0.1 g까지 측정한 뒤 

위를 적출하여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시켰다. 적출한 위

는 해부현미경 하에서 위내용물을 분석하였고 먹이생물은 가

능한 종 수준까지 동정하였다. 먹이생물은 종류별로 크기를 

측정하였으며, 개체수를 계수하였고, 습중량을 0.001 g까지 측

정하였다. 위내용물 조사를 위한 충분한 표본크기를 나타내

기 위해 누적먹이곡선 (cumulative prey curve)을 사용하였다 

(Ferry and Cailliet, 1996). 분석된 위내용물은 9개의 분류군으

로 구분하여 위의 순서를 100번 무작위화한 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그래프상에 나타내었다. 이때 곡선의 점근선은 위내용

물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 크기를 나타낸다. 위내용물 분석결

과는 각 먹이생물에 대한 출현빈도 (%F), 개체수비 (%N), 습중

량비 (%W)를 구하여 다음 식을 이용해 나타내었다. 

%F = Ai / N × 100

%N = Ni / Ntotal × 100

%W = Wi / Wtotal × 100

여기서, Ai는 위내용물 중 해당하는 먹이생물이 나타난 붕

장어의 개체수이고, N은 먹이를 섭식한 붕장어의 총 개체수,  
Ni

 (Wi)는 해당하는 먹이생물의 개체수 (중량), Ntotal
 (Wtotal)은 

전체 먹이 개체수 (중량)이다. 
먹이생물의 상대중요도지수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이를 백분율로 환

산하여 상대중요도지수비 (%IRI)로 나타내었다 (Pinkas et al., 
1971).

IRI = (%N + %W) × %F

성장에 따른 붕장어의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하여 5 cm 간격으로 3개의 항문장군 (Small: <15 cm, n = 61; 
Medium: 15~20 cm, n = 47; Large: ≥20 cm, n = 4)으로 구분하

여 각 크기군별 먹이생물 분류군 조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섭식 

특성 파악을 위해 크기군별 개체당 먹이생물의 평균 중량 (Mean 
weight of preys per stomach, mW/ST)과 크기군별 개체당 먹이

생물의 평균 개체수 (Mean number of preys per stomach, mN/
ST)를 구한 뒤,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 Microsoft 
excel 2010)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 P<0.05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장 (TL)과 항문장 (PaL) 
간의 상대성장식은 Huxely (1932) 방법에 따라 추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위내용물 조성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붕장어는 총 129개체였으며 항문장 

(Preanus length, PaL)은 11.5~22.9 cm의 범위를 보였다. 먹Fig. 1. Location of the sampling ar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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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물을 전혀 섭식하지 않은 개체는 17개체로 13.2%의 공

복률을 나타내었다. 공복인 개체를 제외한 112개체를 대상으

로 위내용물을 분석하였으며, 위내용물이 발견된 112개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누적먹이곡선은 97개체에서 점근선에 근접

하였다 (Fig. 2).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붕장어는 97개체 이상

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붕장어의 위내용물을 설

명하기에 충분했다. 위내용물이 발견된 112개체의 먹이생물

을 분석한 결과 (Table 1), 붕장어의 주 먹이생물은 출현빈도 

92.0%, 개체수비 58.3%, 중량비 95.9%를 보여 상대중요도지

수비 98.4%를 차지한 어류 (Pisces)로 나타났다. 어류 중에 출

현빈도 27.7%, 개체수비 16.7%, 중량비 34.7%를 차지한 멸

치 (Engraulis japonicus)가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로 나타났

다. 어류 외, 새우류 (Macrura), 패충류 (Ostracoda), 갯지렁이류 

(Polychaeta), 게류 (Brachyura) 등 다양한 먹이생물을 섭식하

였지만 각각 0.7% 이하의 상대중요도지수비를 보여 그 양은 

Table 1.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of Conger myriaster by frequency of occurrence, number, wet weight and index of relative impor-
tance (IRI) in the coastal waters off Geoje, Korea

Empty stomach rate 13.2 

Prey organism %F %N %W IRI %IRI

Amphipoda 0.9 1.0 + 0.9 +
Gammaridae 0.9 0.5 +
Unidentified Amphipoda 0.9 0.5 +

Anomura 1.8 1.0 0.2 2.2 +
Brachuyra 5.4 3.6 0.6 22.9 0.2 

Charybdis bimaculata 0.9 0.5 0.1 
Charybdis acuta 1.8 1.0 0.2 
Unidentified Brachyura 2.7 2.1 0.4 

Decapoda 1.8 1.0 0.6 2.9 +
Upogebia major 1.8 1.0 0.6 

Isopoda 0.9 0.5 + 0.5 +
Macrura 8.9 9.4 2.0 101.5 0.7 

Alpheus sp. 2.7 1.6 0.8 
Unidentified Macrura 6.3 7.8 1.2 

Ostracoda 3.6 18.2 + 65.2 0.5 
Polychaeta 5.4 6.8 0.7 40.2 0.3 
Pisces 92.0 58.3 95.9 14,181.4 98.4 

Chaenogobius annularis 8.0 5.2 5.0 
Engraulis japonicus 27.7 16.7 34.7 
Gobiidae 9.8 6.8 9.7 
Pholis nebulosa 0.9 0.5 1.3 
Sillago japonica 4.5 3.1 7.5 
Trachurus japonicus 2.7 1.6 5.8 
Unidentified Pisces 40.2 24.5 31.8 

Total 　 100.0 100.0 14,417.6 100.0 

+ : less than 0.1%

Fig. 2. Cumulative prey curves of prey taxa per stomach of Conger 
myriaster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f Geoj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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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 붕장어의 주 먹이생물은 어류로 나타났으며 

어류 중에서 멸치가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이었다. 광양만 잘피

밭, 남해 연안에서 이루어진 붕장어의 식성 연구에서도 주 먹이

생물이 어류로 나타났고, 남해 연안에 출현한 붕장어의 가장 우

점한 먹이생물은 멸치로 나타나 이번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

를 나타냈다 (Table 2) (Jeong et al., 2002; Choi et al., 2008). 또
한, 멸치는 고등어 (Scomber japonicus), 삼치 (Scomberomorus 
niphonius), 황아귀 (Lophius litulon), 만새기 (Coryphaena 
hippurus) 등의 어류에서도 가장 우점한 먹이생물로 보고되었다 

(Cha et al., 1997; Huh et al., 2006; Yoon et al., 2008; Jeong et 
al., 2017).이번 연구에서 가장 우점한 먹이생물로 출현한 멸치

의 월별 평균전장분포를 살펴보면, 2018년 7월 9.5 cm, 9월 8.0 

cm, 10월 5.0 cm, 12월 4.0 cm, 2019년 1월 5.6 cm, 3월 9.0 cm, 
5월 10.0 cm로 나타났다. 멸치는 연안 난류성 부어류로 3~6월

에 쓰시마난류의 확장과 함께 남해 연안 쪽으로 산란회유하는 

특징이 있다 (Choo, 2002). 이번 연구에서 출현한 멸치의 평균 

크기는 비교적 수온이 높은 시기에 크게 나타났는데, 거제 연안

으로 산란회유하는 비교적 큰 개체들을 섭식하여 3~7월에 멸

치의 평균크기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멸치와 같은 소

형부어류는 해양생태계에서 상위포식자와 동물플랑크톤을 연

결하는 매우 중요한 영양단계에 속해있다 (Jeong et al., 2017). 
또한 거제 구조라, 망치 해역은 사질 및 암반지대로 이루어진 해

역으로 2017년 십자주름초, 다공질이식형해중림초를 시설하였

다 (FIRA, 2016). 이러한 연구지역의 환경은 붕장어의 적절한 

은신처를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연안으로 회유하는 멸치를 

매복, 포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붕장어의 주 먹이생물이 멸치로 나타난 이유는 연구지역 내 출

현량이 풍부하고, 먹이생물로서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Jeong et al., 2017). 
광양만 잘피밭에서 채집된 붕장어의 주 먹이생물은 날개망둑 

(Favonigobius gymnauchen), 청보리멸, 줄망둑 (Acentrogobius 
pflaumi) 등으로 나타나 이번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Huh and Kwak, 1998; Jeong et al., 2002; Choi et al., 2008). 이
와 같이 동일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먹이생물의 차

이를 보이는 것은 연구지역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환경요인의 

지리적 차이로 인한 먹이생물의 종조성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

으로 알려져 있다 (Horinouchi and Sano, 2000). 광양만 잘피밭

은 수심이 얕고 저질이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수심이 얕은 연안

의 모래 바닥에 주로 서식하는 날개망둑, 청보리멸, 줄망둑이 붕

장어의 주 먹이생물로 출현하였고, 이번 연구지역인 거제 구조

라, 망치리 연안은 저질이 암반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쿠로

시오 난류의 지류인 제주 난류와 쓰시마 난류가 통과하여 멸치

와 같은 회유성 어류가 분포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주 먹이생물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Lee et al., 
2011). 

2. 성장에 따른 위내용물 조성의 변화

전장 (TL)과 항문장 (PaL) 간의 상대성장식은 TL = 2.089 
PaL + 7.115 (R2 = 0.7859)로 추정되었다. 성장에 따른 먹이생

물 조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Fig. 3A), 가장 작은 크기군인 

Small 크기군에서는 어류가 상대중요도지수비 98.6%로 가장 

우점한 먹이생물이었다. 그 외 패충류, 갯지렁이류, 새우류, 게
류도 섭식했으나 상대중요도지수비 0.8% 미만으로 그 양은 매

우 적었다. Medium 크기군에서도 어류가 상대중요도지수비 

97.7%로 가장 우점한 먹이생물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새우류

가 상대중요도지수비 1.3%를 차지하였다. 그 외 갯지렁이류, 게
류, 패충류 등도 섭식했으나 상대중요도지수비 0.4% 미만으로 

그 양은 매우 적었다. Large 크기군에서는 어류가 상대중요도지

수비 93.0%로 가장 우점한 먹이생물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새

우류가 7.0%를 차지하였다. 어류가 전체 크기군에서 가장 우

점한 먹이생물로 나타나 성장함에 따라 먹이생물의 전환은 두

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크기군에서는 단각류 

(Amphipoda), 집게류 (Anomura), 게류, 새우류, 어류 등의 다양

한 먹이생물을 섭식한 반면 큰 크기군으로 갈수록 섭식하는 먹

이생물의 종류가 적어졌다.
붕장어의 우점한 먹이생물로 나타난 어류를 대상으로 크기군

별 위내용물 조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Fig. 3B), Small 크기

군에서는 멸치가 상대중요도지수비 75.1%를 차지하여 가장 우

점한 먹이생물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망둑어과 (Gobiidae)와 점

망둑 (Chaenogobius annularis)이 각각 12.0%와 11.1%의 상대

Table 2. Comparison of main prey item with previous studies

Study sites Sampling gear Sampling period Number of  
individuals Main prey item References

Southern coast of Korea Danish seine net Jan. 2004~Dec. 2006 1,395 Favonigobius gymnauchen,  
Sillago japonica

Choi et al., 2008

Coastal waters of Kwangyang Bay Small trawl net Jan. 1994~Dec. 1994 135 Engraulis japonicus,  
Glossanodon semifasciatus

Huh and Kwak, 1998

Coastal waters of Geoje Drum net fish trap Jun. 2018~May 2019 129 Engraulis japonicus, Gobiida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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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지수비를 나타냈다. 그 외 전갱이 (Trachurus japonicus)
와 청보리멸 (Sillago japonica)도 섭식하였으나 상대중요도지수

비 1.6% 미만으로 그 양은 적었다. Medium 크기군에서도 멸치

가 상대중요도지수비 86.4%로 가장 우점한 먹이생물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청보리멸이 7.8%를 차지했다. 그 외 망둑어과, 점망

둑, 베도라치 (Pholis nebulosa), 전갱이도 섭식했으나 상대중요

도지수비 2.6% 미만으로 그 양은 적었다. Large 크기군에서는 

망둑어과가 상대중요도지수비 81.7%를 차지하여 가장 우점한 

먹이생물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멸치가 18.3%를 차지했다.
크기군별 붕장어의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의 개체수 (mN/ST, 

one-way ANOVA, F = 0.023, P>0.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평균 먹이생물의 중량 (mW/ST, one-
way ANOVA, F = 13.291, P<0.05)은 붕장어의 항문장이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Fig. 4).
성장에 따른 위내용물 조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먹

이전환이 나타나지 않았다. Huh and Kwak (1998)의 연구에서

는 붕장어가 성장함에 따라 어류에 대한 섭식비율이 증가하고, 
새우류, 게류 등에 대한 섭식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Choi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작은 크기군에서 마루

자주새우 (Crangon hakodatei), 앨퉁이 (Maurolicus japonicus)
와 같은 작은 먹이생물을 섭식하다가 성장함에 따라 멸치, 살
오징어 (Todarodes pacificus)와 같은 큰 먹이생물로 먹이전환

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먹이전환을 보이

지 않은 것은 채집개체수가 적었고, 다양한 크기군이 채집되

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보았을 때 거제 연안

에 주로 서식하는 붕장어 개체는 아직 산란에 참여하지 못하

는 미성어 개체들이 대부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Huh and Kwak (1998)의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붕장어의 체

장 범위는 8.2~35.6 cm로 비교적 작은 개체들이 채집되었지

만 전체 크기군이 고르게 채집되어 뚜렷한 먹이전환을 나타냈

다. Choi et al. (2008)의 연구에서 채집된 붕장어는 총 1,395개

체로 많은 개체수가 채집되었고, 항문장 범위는 14.6~42.1 cm
로 나타나 이번 연구에 비하여 다양한 크기군이 채집되었다. 이
번 연구에서 채집된 붕장어의 항문장 범위는 11.5~22.9 cm로 

나타났지만 13.0~18.9 cm의 항문장 범위를 보인 개체들이 전

Fig. 3. (A) Ontogenetic changes in composition of stomach contents, (B) Ontogenetic changes in composition of dominant prey item based on %IRI 
of Conger myriaster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f Geoje, Korea (Small: <15 cm, n=61; Medium: 15~20 cm, n=47; Large: ≥20 cm,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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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약 75%를 차지하여 비슷한 크기군의 개체들이 연중 채집

되어 먹이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과거 Huh and Kwak (1998), Choi et al., 2008의 연구결과

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붕장어는 전장 8.0~10.0 cm의 작은 크기

군에서는 새우류, 게류, 복족류 (Gastropoda), 단각류를 주로 섭

식하다가 성장함에 따라 어류, 두족류와 같은 큰 먹이생물로 먹

이전환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붕장어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

물로 나타난 어류를 대상으로 크기군별 위내용물 조성의 변화

를 살펴본 결과, Small 크기군에서는 비교적 작은 멸치가 우점

했고, Medium 크기군에서는 큰 멸치가 우점했으며, Large 크
기군에서는 크기가 큰 망둑어과가 우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성장함에 따라 크기가 작은 먹이생물보다 크기가 큰 먹이생

물을 섭식하는 게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Gerking, 1994). 이번 연구에서 붕장어는 큰 크기군으로 갈수

록,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의 중량 (mW/ST)은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의 개체수 (mN/ST)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장함에 따라 

작은 먹이생물에서 큰 먹이생물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해산어

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Huh et al., 
2006), 어체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

로 하기 때문에 노력당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비교적 큰 먹이

를 섭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Wainright and Richard, 1995).

요     약

붕장어 (Conger myriaster)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

지 거제 구조라, 망치 인근해역에서 장구형통발을 이용하여 매

달 1회 채집해 이용하였으며, 항문장 (Preanus length)과 습중량

을 각각 0.1 cm, 0.1 g까지 측정한 뒤 위를 적출하여 가능한 종 수

준까지 분석하였다. 위내용물 분석결과는 각 먹이생물에 대한 

출현빈도 (%F), 개체수비 (%N), 습중량비 (%W)를 구하여 상대

중요도지수비 (%IRI)로 수치화하여 주 먹이생물과 크기군에 따

른 먹이조성 변화를 알아보았다. 붕장어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

물은 어류 (Pisces)였으며, 그중 멸치 (Engraulis japonicus)가 가

장 우점한 먹이생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새우류 (Macrura), 패충

류 (Ostracoda), 갯지렁이류 (Polychaeta), 게류 (Brachyura) 등 다

양한 먹이생물을 섭식하였지만 그 양은 많지 않았다. 과거 광양

만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붕장어의 주 먹이생물이 날개망둑 

(Favonigobius gymnauchen)으로 나타나 이번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장에 따른 위내용물 조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

과, 뚜렷한 먹이전환이 나타나지 않았다. 붕장어는 성장함에 따라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의 개체수 (mN/ST)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평균 먹이생물의 중량 (mW/ST)은 붕장

어의 항문장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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